
1. 서  론 

기후변화는 21세기 들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물, 자동차 등 배

출원이 우점하는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

을 차지하며(Hoornweg et al., 2011), 기후변화의 주

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 등의 전략이 요구되지만, 이는 장기간의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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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greenspace types. This is attributed to low planting density and the dominance of small evergreen tre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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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최근에는 비교적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탄소저감 효과를 제

공하는 도시녹지가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녹

지는 생장 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

소를 직접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대기 정화, 열섬

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증진, 정서 안정 등 다양한 생태

적 및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며, 공원, 가로수, 하천변 녹

지, 학교녹지, 옥상녹화 등 다양한 유형으로 도시에 분

포하고 있다. 

도시녹지가 주요 탄소저감 대안으로 인식됨에 따라, 

이들의 탄소흡수 및 저장량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국내

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어 왔다(McPherson, 

1998; Escobedo et al., 2010; Nowak et al., 2013; 

Vaccari et al., 2013; Dorendorf et al., 2015; Jo et 

al., 2019b). 미국 도시녹지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약 

25.6 Mt/년이었으며(Nowak et al., 2013), 일부 도시

의 녹지들은 도시가 배출한 탄소의 약 1.1~6.2%를 상

쇄하였다(Escobedo et al., 2010; Vaccari et al., 

2013). 이 외에도, 함부르크, 서울시 및 헬싱키 도시공

원의 단위면적당 탄소저장량은 각각 59.8 t/ha, 38.5 

t/ha 및 28 t/ha이었다(Dorendorf et al., 2015; Jo et 

al., 2019b; Lindén et al., 2020). 이와 같이 도시녹지

의 탄소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도시녹지 전

체나 공원과 같은 대형 녹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녹지는 생활권에서 유용하게 접근 가능한 주요 

도시녹지로서, 공원에 비해 그 규모가 작을지라도 공원

처럼 도시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1999년

부터 산림청이 학교숲 조성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대중

적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KFS, 2014). 

개별 학교 단위의 탄소저감 효과는 공원에 비해 제한적

일 수 있으나 도시 전체 차원에서 학교녹지가 직접적으

로 기여하는 효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더욱이 학교

녹지는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녹지 관련 선행연구들(Lee and 

Kim, 2005; Kuk et al., 2008; Lee et al., 2009; Jang 

et al., 2009; Jung et al., 2010; Son and Ha, 2013)

은 주로 학교녹지가 학생들의 심리, 치유 및 정서나 교

육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의 탄소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일부 연구

에서는 컨조인트 모형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학교녹지의 가치를 약 1조 7,500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 중 하나가 

탄소저감을 포함한 환경생태적 가치임을 보고하였다

(Yoon et al., 2008). 그러나 해당 연구 역시 지불의사

금액에 기반한 가치평가에 그치고 있어, 실제 학교녹지

의 탄소저감을 포함한 생태적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

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지역소멸이 예측되는 지역의 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

안전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용도 

변경, 매각, 교환, 대부 등 다양한 방식의 학교 자산 활

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MOIS, 2025).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교육시설의 축소를 넘어, 하드스케이프

가 우세한 도시환경에서 그린인프라 감소를 더욱 심화

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도시녹지 연구의 공백을 메

우는 동시에, 향후 해당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녹지로서

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며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정보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의 목적은 지역소멸로 인한 폐교 위험이 있는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녹지구조를 현장 실사하고, 그 탄소흡

수 및 저장량을 산정하여 이들이 해당 도시의 탄소저감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에 미진한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정보

를 제공함은 물론, 학교녹지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연구대상 학교녹지 선정 

학교는 일정한 목적과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교

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초·중·

고등학교와 달리 일부 지역에 거점 형태로 위치한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본 

연구의 대상 학교는 생활권 내에서 학생과 주민이 일상

적으로 접근 가능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만을 

포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지방 소멸 고위험 지역 중 폐교수가 

최상위권에 속하면서(Lee and Lee, 2023; MOE, 

2025), 학교 내 현장조사 출입이 허용된 정선군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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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실제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 51

개 중 폐교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신안, 고흥, 

완도, 의성, 정선 등의 순이었다(KEIS, 2023). 2024년 

기준 정선군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정선군에는 초등

학교 16개교, 초등학교 산하 분교 3개교, 중학교 9개

교, 고등학교 7개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 부지 내에 공존하는 상황이

었다(Jeongseon-gun, 2024). 이를 고려하면, 정선

군에는 총 29개의 학교녹지가 분포하는 셈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리모델링 등의 사유로 접근이 불가능

한 2개 학교를 제외한 27개의 학교녹지를 최종 연구대

상으로 선정하였다(Fig. 1). 

2.2. 학교녹지 현장실사 

연구대상 학교녹지를 2025년 늦여름에 현장 실사하

여, 부지 경계 내에 분포하는 모든 교목과 관목을 조사

하였다. 수목의 주요 조사항목은 수종, 흉고 및 근원직

경, 수고, 수관폭 등이었다. 현장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자들에게 표준 측정 방법에 대한 사

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항목은 동일한 장비와 측

정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조

사한 자료들은 학교녹지별 수목 밀도, 피도, 직경 구조, 

평균 상대우점치 등 학교녹지의 구조적 특성과 식재수

목에 의한 탄소흡수 및 저장량을 계량화하는 기초 자료

로 활용하였다. 

2.3. 탄소저감 효과 산정 

학교녹지 식재수목의 탄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예

측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생장환경을 고려

한 적정 계량방법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 즉, 도시수

목의 탄소흡수 및 저장량 산정 시 관리, 경합 등 생장환

경이 상이한 산림수목이나 타 국가의 계량모델을 적용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수목을 대상으로 개발한 수종별 회귀

모델(Jo and Cho, 1998; Jo, 2002, 2019, 2024; Jo 

and Ahn, 2012; Jo et al., 2013, 2014, 2019a; 

Table 1)을 학교녹지별 수목개체에 적용하여, 수목의 

탄소흡수 및 저장량을 산정하였다. 즉, 도시수목의 근

Fig. 1. Location of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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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취를 포함한 직접수확법을 통해 개발한 선형 회귀모

델에, 주요 독립변수로서 수목 개체별 실측한 흉고직경 

또는 근원직경을 대입하여 탄소저감 효과를 분석하였

다. 계량모델이 구축되지 않은 수종들은 국내 수목도감

(Kim et al., 2004)을 준용하여 동일 과나 성상의 회귀

모델들을 대체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마가목은 동일

한 장미과 수종인 왕벚나무와 살구나무의 평균치를, 향

나무는 주목의 계량모델을 대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학교녹지가 정선군 전체 탄소배출량 감축목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진단한 후, 이를 통해 학교 단

위 녹지가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현에 미치는 잠재적 

역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학교녹지의 구조 

대상 학교녹지 내 식재수목 수종의 개체 수는 총 141

종이었으며, 상대우점치가 상위 10위에 포함되는 수종

은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11.8%), 주목(Taxus 

cuspidata, 7.6%), 회양목(Buxus sinica var. insularis, 

5.7%), 잣나무(Pinus koraiensis, 4.9%), 벚나무류

(Prunus spp. 4.5%), 은행나무(Ginkgo biloba, 4.2%), 

단풍나무(Acer palmatum, 4.1%), 소나무(P. densiflora, 

4.1%), 전나무(Abies holophylla, 4.1%), 측백나무

(Platycladus orientalis, 3.5%) 및 느티나무(Zelkova 

serrata, 2.7%) 이었다. 상위 10위 수종들 중 상록수가 

7종을 차지할 만큼, 대상 학교녹지에는 대체로 상록수

가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녹지에 식재된 교목의 밀도는 최소 0.2 및 최대 

1.5주/100 m2 범위로서, 평균 0.6±0.1주/100 m2이

었다. 교목과 관목을 모두 포함한 수목피도는 최소 1.4 

및 최대 25.3%의 분포를 보였고, 평균 8.2±0.9%로 분

석되었다. 기존 연구(Jo et al., 2020)에 따르면, 서울, 

대전, 대구, 춘천, 순천 등 국내 5개 도시 공공용지의 교

목밀도 및 수목피도는 각각 1.4주/100 m2 및 13.2%이

었는데, 본 학교녹지는 이들의 43% 및 62%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의 경

우 학교뿐 아니라 시민의 여가를 위해 대규모 옥외 녹지

공간을 확보한 도청, 시청, 도서관 등을 연구대상 공공

용지에 포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Species Diameter range (cm) Reference

Tree Abies holophylla 5–19 Jo et al., 2014

Acer palmatum 7–27 Jo and Cho, 1998

5–20 Jo and Ahn, 2012

Chionanthus retusus 3–17 Jo, 2024

Cornus officinalis 3–15 Jo et al., 2014

Ginkgo biloba 6–31 Jo and Cho, 1998

Lagerstroemia indica 3–14 Jo et al., 2019a

Pinus densiflora 5–25 Jo et al., 2013

Pinus koraiensis 5–31 Jo et al., 2013

Prunus armeniaca 4–14 Jo et al., 2014

Prunus yedoensis 5–58 Jo, 2024

Taxus cuspidata 2–15 Jo et al., 2014

Zelkova serrata 6–34 Jo and Cho, 1998

5–28 Jo and Ahn, 2012

General hardwoods 3–28 Jo, 2019 

General softwoods 5–31 Jo, 2019 

Shrub General hardwoods 0.4–4.0 Jo, 2002 

General softwoods 0.4–4.0 Jo, 2002 

Table 1. Equation sources of tree species used to calculate carb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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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식재된 교목의 흉고직경은 평균 18.2±0.3 

cm로 나타났으며, 흉고직경이 20 cm 미만인 수목이 

전체의 약 63.5%를 차지하였다. 또한 20~30 cm 구간

은 20.5%, 30 cm 초과 개체는 16.0%를 점유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Fig. 2). 기존 연구(Jo et al., 2019c, 

2020)에 따르면, 국내 일부도시의 공공용지 및 공동주

거지 교목의 평균 흉고직경은 각각 14.9 cm 및 13.6 

cm로 보고된다. 이에 비해, 학교녹지의 식재수목은 대

체로 기존 연구의 공공용지나 공동주거지 대비 큰 경향

을 보였다. 이는 산업화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된 지방 

행정기관 및 공동주거지와 달리, 본 연구의 대상인 학

교녹지 대부분은 1900년대 초반에 조성되어 비교적 

수령이 오래된 수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3.2.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 

학교녹지의 수목에 의한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은 

학교에 따라 최소 0.07 및 최대 1.91 t/ha/년의 범위로

서 평균 0.58±0.07 t/ha/년이었고, 단위면적당 평균 

탄소저장량은 9.98±1.78 t/ha이었다(Fig. 3). 기존 연

구(Jo et al., 2019c, 2023)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거지

의 수목에 의한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은 1.1 t/ha/년

이고, 대전 및 대구 도시공원의 경우는 2.6 t/ha/yr인 

것으로 보고된다. 즉, 연구대상 학교녹지의 탄소흡수량

은 공동주거지의 약 53% 수준이고, 공원의 22% 수준에 

불과하였다(p<0.01). 한편, 5개 도시 내 공공용지의 단

위면적당 탄소흡수 및 저장량은 각각 0.65 t/ha/년 및 

7.37 t/ha이었는데(Jo and Park, 2020). 본 학교녹지

는 상기 공공용지와 비교할 때 탄소흡수량은 다소 낮았

으나 탄소저장량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p>0.01). 

상기 연구들 대비 탄소흡수량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학교녹지의 식재밀도와 피

도, 그리고 녹지면적이 상기 사례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3.1절의 학교녹지 

구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재밀도와 피도는 공공용

지 대비 약 40~60% 수준에 불과했으며, 녹지면적 점유

비 또한 평균 14%로서 공공용지 보다 최대 9%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본 학교녹지에서는 향나무, 

주목 등과 같은 상록소교목이 우점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러한 흡수 효율이 낮은 수종(Jo and Park, 2017) 

구성 역시 학교녹지의 탄소흡수량이 적은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탄소저장량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본 학교녹

지에 상대적으로 큰 노령목이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대상 학교녹지 중 흉고직

* Stem diameter at breast height 

Fig. 2. DBH* distribution of trees in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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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60 cm 이상의 노령목이 분포하는 학교는 총 10개이

었으며, 이는 전체 학교녹지의 약 1/3 이상에서 노령목

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령목은 오랜 기간 동안 

탄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저장량은 클 수 있으나, 세

월이 지남에 따라 생장 속도가 둔화되므로 연간 탄소흡

수 효율은 유목이나 성목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Yoder et al., 1994). 

한편, 27개 학교녹지별 탄소저감 효과를 합산한 총 

탄소흡수 및 저장량은 각각 25.0 t/년 및 443.6 t이었

다. 정선군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

면, 정선군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건물분야에서 총 

218.2 t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Jeongseon-gun, 2025). 이를 고려하면, 본 

학교녹지는 상기 감축목표의 11.5%를 담당 및 상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최근 자료들(GIR, 

2021; MODS, 2025; KEEI, 2025)을 취합하면 국내 

1인당 공공용 전력용 소비에 따른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68.3 kg/인/년으로 추산된다. 이를 고려하면 대상 

학교녹지는 해마다 370명이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3.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 증진방안 

연구대상 학교녹지는 상기한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 

경우보다 그 흡수량이 적게 나타났는데, 그 주 요인은 

식재밀도 및 피도가 낮고 탄소흡수량이 낮은 상록소교

목(Jo and Park, 2017) 위주의 수종구성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수종구성과 식재구조의 개선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향나무, 주목 등 상록소교목 중

심의 식재구성은 탄소저감 효과와 경관적 다양성이 제

한적이므로, 꽃이 개화하면서 지엽밀도가 높은 활엽수

종을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더불어, 기존 단층구조의 식재 공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층 관목, 중층 교목, 상층 교목으로 구성되는 

다층구조로 전환하여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학교녹지에는 다수의 노령목이 분포하고 있었는

데, 이러한 노령목은 연간 탄소흡수량은 낮더라도 오랜 

기간 축적된 탄소저장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으

로 평가된다. 따라서 보호구역 설정, 토양 및 생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령목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한편, 후계

목을 병행 식재하여 탄소흡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저조한 녹지면적 점유비를 

개선하기 위해, 불투수성 주차장, 광장 및 운동장의 일

부를 생태체험 공간이나 휴식공간과 연계한 녹지공간

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험으로 인해 향후 폐교 가능성이 존

재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숲, 마을공원, 자연형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은 기존 학교녹지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정주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재 학교녹지 운동장의 10%, 30% 

및 50%를 현재 학교녹지 구조 수준의 녹지공간으로 전

환했을 때 매년 0.7 t/년, 2.1 t/년 및 3.5 t/년에 해당하

는 탄소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흡수량

의 각각 2.8%, 8.3% 및 13.8%에 상당하는 양이다. 이

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적용할 경우, 확보 가능한 탄

소흡수량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Fig. 3. Carbon uptake and storage per unit area of study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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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학교녹지는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생활권에서 접

근성이 높은 주요 도시녹지 유형으로서, 환경교육을 비

롯해 탄소저감, 기온저감, 미세먼지 저감, 경관 향상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녹지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생들의 심리적 효

과나 이용만족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생태적 기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

심으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녹지

의 생태적 기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매각이나 용도변경 중심의 활용

방안만 제시되면서,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 자원이 

감소할 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면서 폐교수가 상위권에 속해있

는 정선을 대상으로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계량

화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대상 학교녹지의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량은 평균 

0.58±0.07 t/ha/년이고, 탄소저장량은 9.98±1.78 t 

/ha으로서, 국내 타 녹지유형에 비해 낮은 탄소저감 효

과를 나타냈다. 예를들어, 연구대상 학교녹지의 탄소흡

수량은 공공용지의 88% 수준이고, 공동주거지의 53% 

수준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주요원인은 앞선 녹

지유형들 대비 단위면적당 식재수량이 적고 탄소흡수

능이 적은 상록소교목을 주로 식재하였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현재 학교녹지는 정선군의 2030 건물분야 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약 11.5% 상쇄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

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

해서는, 상록소교목 중심의 수종 구성에서 탈피하여 계

절감이 있으면서 탄소흡수능이 높은 수종을 보강 식재

하고, 기존의 단층 식재구조를 하층, 중층 및 상층으로 

구성된 다층구조로 전환하여 단위면적당 탄소흡수능을 

제고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폐교 가능성이 존재하

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투수성 주차장, 광장 

및 운동장의 일부를 학생들의 생태체험 및 휴식 기능과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정주

성 증진과 탄소흡수원을 확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구대상 학교녹지 운동장의 50%를 현행 학

교녹지 구조 수준의 녹지로 전환할 경우, 기존 대비 

13.8%에 해당하는 탄소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 

최근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

며, 이에 따라 새로운 탄소흡수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도시에 더 이상 거점 형태의 그린인프라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활용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학교녹지는 잠재적으로 우수한 

탄소흡수 자원이자 환경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보가 부족했

던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과를 정량화하고, 향후 그 활

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 지역을 소수

에 국한하고, 일부 수종들은 타 탄소저감 계량모델을 적

용한 한계를 지닌다. 추후 다양한 지역의 학교녹지를 대

상으로 추가 조사를 수행하여 학교녹지의 탄소저감 효

과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고려한 최적의 활용 

및 재구조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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